
2023년 11월 5일제47권 45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고난받은 주를 보라(찬12/새33장)

  기도 Prayer ...................................................................................................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수 집사   2부/김   샘 장로   3부/김수열 장로   4부/나승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편곡 송정훈)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Natalie Tsurikov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야고보서 1:9-11 .............................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6:31-37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4) 자랑 해결책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5) 몸을 갈라 길을 내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시온성과	같은	교회(찬245/새210장	3절),	그	이름

  헌금 특송 Offering Song ........................................................................... Jung Won Choi 최정원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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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mpression of Australia

호주의 첫인상

이번에 호주에 방문하면서 느낀 첫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공기입니다. 공해가 없는 청명한 공기, 습기도 없는 바삭함에 기분 좋

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도심에 들어갔어도 매연 냄새가 없고, 바닷가에 부는 바람이 신선할 정

도로 깨끗했습니다. 호주 국토가 미국만큼 큰 나라지만 그 인구가 대한

민국 인구의 절반 뿐이 되지 않은 2천5백만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

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 대부분이 시드니에 살고 있고, 그 외 멜본과 브리스번 같은 도시에 

몰려 살고, 호주 대륙 남쪽에 떨어진 타스마니아섬, 호바트 도시에도 

한인들이 약 500명 정도 거주하는데, 그곳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쾌한 경험에도 한 가지 성가신 경험은 부쉬파리(Bush Flies)

였습니다. 파리 떼들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산보하는 사람들에

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

고, 파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날아오

는 것인지, 걷는 사람들의 얼굴 주위를 맴돌며 기회만 되면 피부에 착

륙을 시도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의 땀과 눈물, 콧물을 통해 영양을 섭

취한다고 합니다. 결국 온몸에 부쉬파리 백여 마리가 앉아 있어서, 실

내로 들어가기 전에 옷을 한번 털어야 할 정도입니다. 호주의 광활함

과 청명한 이미지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부쉬파리 떼 현상입니다. 

부쉬파리는 소똥에 알을 까고, 계속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암컷 파리들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득달같이 날아와 사람의 수분을 통

해서 영양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달려든 부쉬파리를 경험하면

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근사한 척해

도 파리들이 자기들의 친척을 만난 양 환영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

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이 죄인도 파리 떼들이 즉각 알아보고 격하게 맞이하는 바람에 

쉴 새 없이 손을 저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덕분에 운동 효과는 있었습

니다. 빨리 걸어야 했고, 땀이 날 정도로 파리 떼를 쫓으며 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초대받아 갔지만, 파리 떼와 걸어 다녀야 하는 

죄인임을 톡톡히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호주 시드니 집회를 섬

기신 다섯 교회 목사님들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s I visited Australia, my first impression, in one word, was clean air. I 
was thankful to be able to breathe a real clean air without any pollution 
or humidity. Even when I visited the downtown where Sydney Opera 
House is located, I did not see any smoke but only clean air that blew 
like the ocean. Geographically, Australia is nearly the same size as U.S., 
but it was hard to believe that the population is only about half as that 
of South Korea with some 25 million people. There are approximately 
150,000 Koreans residing in Australia. Most Koreans live in Sydney, Mel-
bourne, and Brisbane. And there are a small number of Koreans who 
live on the island located in Southern part of Australia called Tasmania, 
and in the city of Hobart, there are about 500 Koreans. And even on 
that small island, one can find a Korean church.

In the midst of these pleasant experiences, I was annoyed by one thing 
which involved “Bush Flies.” These flies would breathe the same clean air, 
and yet they would rush to swarm around people who are hiking. There 
was not any trash dumpsters, or any food items carried by the hikers. 
And yet, these flies would take every opportunity to attack people and 
land on the sweaty skin to take nutritional supplement from sweat, snot 
and other tear like substances. And when the whole body is covered with 
over 100 Bush flies, I had to shake off these flies from the clothing before 
going inside. This certainly is a phenomenon because such “Bush flies” 
would exist in Australia which is known for its vastness and clean image.

These Bush flies would lay eggs in cow dung, and for nutritional sup-
plement, the female flies would attack humans to get nutrition supply 
through human sweat. As I experienced these Bush flies, I was able to 
interpret the event spiritually as follow: That no matter how clean and 
how cool you may appear, we are all greeted like relatives of these flies, 
which shows how dirty and smelly human existences are. And this sinner 
visiting from the U.S. is no different, that these flies would come after me 
violently. As I walked along, I could not help but to chase them away with 
my own hands without ceasing. Sure, it definitely gave me a work out be-
cause I had to walk fast and I sweated as I tried to chase these flies away.

I visited Australia as a special guest speaker, but I realize that I am a sin-
ner walking along together with swarm of flies. Finally, I express my spe-
cial thanks to the five churches in Sydney for making the event possible, 
and the young pastors who traveled from New Zealand to participat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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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민교회 공동체의 특징, 혹은 특이함이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래 구절의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 갈 6:14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________________외에 결코 ____________________할 것이 없으니

 - 고후 10:17 ... ____________________하는 자는 주 안에서 ____________________할지니라

3. 야고보가 얘기하는 '낮은 형제'는 누구이며, 그들이 자랑해야 하는 '높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1) 낮은 형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높음:

  - 고후 12:9 ... 이는 내 능력이 ____________________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함으로 나의 여러 ____________________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____________________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____________________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____________________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____________________ 자로다

4.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humiliation)을 자랑하라 하는데, 부한 자는 언제 낮아짐을 경험한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세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10b-11, 참고/ 고전 4:7)

 1) 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다음 구절을 읽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눕시다.

 - 눅 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___와 더욱이 자기 ____________________까지 

  ____________________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자랑 해결책
(약 1:9-11)(4)

<적용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찬245/새210장	3절),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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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학교 사역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

의 아기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놀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느끼며 자연스럽

게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인격

적,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 사회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합니다. 

1년에 두 번, 각 13주 동안 열리며 현재는 25기(

매주 목요일, 정원 35명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26기는 내년 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15-16주로 늘리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일주일

에 두 번으로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

도가 있는 예배로 시작하여 연령별로 나누어 각 

반으로 흩어져 말씀에 기초한 놀이와 크래프트

를 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동물도 보고 자연을 

체험하는 필드 트립도 있습니다.

2. 어떤 분들이 아기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가요?

유아 교육을 전공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경

험하신 교사 일곱분과 간식 선생님 두분께서 섬

기고 계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기들의 눈높

이에 맞출 수 있으시며 무엇보다 아기를 사랑하

는 마음으로 섬기실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음식(유기농 건강

식) 준비를 정성껏 도와주실 간식 선생님으로 섬

기실 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보람 있는 순간을 나눠 주세요.

아기들을 통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아

기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처음 올 

때 울고 힘들어하던 아기가 친구들과 잘 놀고 방

긋 웃으며 선생님들에게도 마음을 열 때, '날마

다 우리에게...' 간식기도 노래하면서 "아멘"하

고 손 모으는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엄마가 어

느 날 아기학교를 통해 교회를 오겠다고 결단할 

때 등등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감사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4.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

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도록 주

위에 아기가 태어나면 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

나 꼭 아기학교를 거쳐 갈 수 있게 알려주세요. 

프리스쿨 가기 전, 분리 불안을 극복하는 연습

도 되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

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등 보호자(외국인 보

호자 포함) 한 분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어린 영

혼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

탁드립니다.

■ 문의 : 김경자 권사 (949)351-6123 

사역탐방 아기학교 사역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의 사랑(my love)'이라 

부르시고 '어여쁜 자(beautiful one)'라 하시며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

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

니다. 그렇기에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

지 또한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사랑의 세레나데'

로 들려주십니다. 아가서는 말 그대로 '아름다

운 노래'라는 뜻이고 영어로

는 the Song of Songs, '노

래 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가장 최상의 것

이나 최고를 의미할 때만 쓰

입니다. 왕 중의 왕(King of 

kings) 혹 지성소(holy of 

holies)처럼 노래 중의 가

장 으뜸의 노래는 바로 하

나님의 사랑 노래인 줄 믿습

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인 시가로 기록된 것

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접해보신 분 중 때론 과감하고 어떤 때

는 연인 혹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으로 적나라

한 표현들이 나와서 난감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서 강해 라든지 심도 있는 말

씀 탐구를 깊게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수

도 있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아실 

겁니다. 그중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이라는 고백의 가사가 있습

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길 원하

십니까? 그렇다면 '헤세드 하나님의 세레나데'

를 들으러 오십시오. 이번 아가서 시리즈를 통

해 하나님 구속의 사랑 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 저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신실하신 하나

님의 사랑 멜로디가 노래 중의 노래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님과의 첫사랑 혹 첫 고백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세레나데' 아가서 시리즈>
■ 제1강: 사랑과 고백 - Love & Butterfly
■ 제2강: 사랑과 혼인 - Love & Fruition
■ 제3강: 사랑과 번민 - Love & Strife
■ 제4강: 사랑과 성취 - Love & Consummation

강솔로몬 목사

헤세드 하나님의 세레나데예배 - 베델수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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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교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페란자

(소망)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

고 계신 선교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3

시간 떨어진 인디오 마을 교회에서 어린이 선교

와 사진, 의료, 치과, 그리고 안경사역을 하였습

니다. 선교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곳의 사람들과 

에스페란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

시는가를 체험했습니다. 

에스페란자 교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첫날 우

리 선교팀을 주의 이름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사

역에 필요한 셋업을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다

음 날 인디오 교회 사역에도 동행하여 피곤함을 

모르는 주의 전사가 되어 비가 오고 천둥이 쳐

서 정전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의 팀이 되

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였습

니다. 저는 주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

되는 데에 에스페란자 교회의 이 청년들이 차세

대 리더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을 의심치 않

으며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

도합니다.

또한, 에스페란자 교회에서 선교사역을 마친 후 

셀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 셀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고, 부모, 형제, 친척, 이웃과 

그 아이들까지 모두 맛있는 식사로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나이 많은 할머니

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각 사람이 자신들의 상황

을 주님께 내려놓고,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

두의 죄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시면

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

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꼭 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

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해

서도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에스페란자 교회와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

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덕재 집사

¿Cómo Te llamas? Me llamo Janice/Grace. 
It means,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anice/Grace.” This is the phrase that we 

used very often with the kids in Guadalajara 
during the Children's Ministry at Esperanza 
Church and at Indio Village. As we arrived at 
the Esperanza church, a feeling of hope and 
excitement rushed over us. Since this was our 
very first mission we wanted to try even hard-
er and make the best of our first mission trip. 

As we stepped into the church, a girl named 
Miriam greeted us with a friendly smile. Al-
though we couldn't communicate through 
words, and "Hola!" was the only word we 
knew when we arrived, our facial reactions 
helped us to read each other's thoughts. As 
we gathered in a circle to introduce each 
other, the church members sang a Spanish 
birthday song for us. Then, Kim Samonim 
was holding a gift bag which was a birthday 
present for us! We hadn't expected that they 
would do this for us, and we felt so thankful 
and overjoyed. At that moment, we knew this 
would be a birthday we would never forget. 

As we set up the crafts for the Children's Min-
istry, church members prepared a tasty meal 
for us. After our hungry stomachs digested 
the food, we went out to invite people from 
the neighborhood to join our church activi-
ty. Seeing our church team spread the news 
and give out candy to kids, older to younger, 
made us feel that this was the start of our im-
portant mission. A few hours later, kids start-
ed to come into the Esperanza church. We 
stood outside the front door to greet each kid 
by high-fiving them. Each warm hand that 
slapped against my hand filled us up with 
gladness and joy. After a pumped-up praise, 
we split into groups by age to do crafts. We 
took the youngest group of kids, and we felt 
delighted that the kids enjoyed the crafts that 
we put so much work into. One kid in our 
group was a little boy named Noan. He had 
such a bright face. Although we didn't un-
derstand what he said, laughter still came out 

of our mouths when he started laughing and 
speaking to us enthusiastically in Spanish. 

This mission trip was an amazing experience 
for us. Even though there were times of trou-
ble, God was with us and we were able to 
make a better experience. We realized that a 
language barrier couldn't stop us from shar-
ing God's love. ¡Jesús te ama! Jesus loves you! 

Janice Lee, Grace Lee(7학년)

에스페란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교 - 멕시코 과달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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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히 10:24-25)

97차 베델동산이 팬데믹을 지나고 드디어 4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삶 속에

서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엎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 만나기조차 꺼리며, 대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영적 암흑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삶은 그 전파력이 줄어들었

지만,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과 높은 물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

님의 은혜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말

씀과 큐티와 셀 모임, 그리고 제자 및 전도 훈련, 

기도 모임과 선교 사역들의 열매를 맺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델동산은 팬데믹 이후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

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

려는 자들에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주님을 만

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주저 없이 신청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베델동산의 시

간은 참으로 은혜를 누리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영적 재점검과 영적 유익을 가져다준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정성 어린 훌륭한 음식으

로 대접받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베델

동산에 가면 참가자보다 많

은 봉사자들의 귀한 기도와 

섬김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그 귀한 섬김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입

니다. 베델동산은 저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

고 다시 돌아보고 회개

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고 귀한 

만남의 장이 되었기에 

참으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

니다. 아직 베델동산에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

들께 꼭 다음에 있을 베델동산을 강력히 추천하

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쉼과 위로

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베델동산에서 봉사자

로 섬기고 은혜 받는 참가자로 참여하는 모든 성

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봉사자와 참가

자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델동

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재호 집사

저는 올해로 이민 생활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부터 시작하여 저희 부부는 앞만 바라

보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

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신앙,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박3일 동

안의 베델동산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진심으

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

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슴에 새기고 내

려오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의 귀한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을 느낄 수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봉사

자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보면서 진정으로 섬기

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베풀 때 그 믿음이 배

가 될 수 있음을 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

치 천국 잔치에 와 있는 것 같

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으로 내 안에 닿

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

델동산을 통해 울며 기도하

며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주님

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거

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 베델동

산의 문을 열었더니 그곳

에는 꿀보다 더 단 말씀 잔

치와 찬양 그리고 기도, 치

유와 회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

을 올려드립니다.

2박3일 함께한 자매들과 끈끈한 주님의 사랑으

로 매어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

누는 공동체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시 주

변에 흘려보내겠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예

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나누는 향기 나

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정선 집사

베델동산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사역 - 베델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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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며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	권리를	사용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부
르셨습니다(눅	6:12).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위탁하고
(행	14:23)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집사들을	택하여	구
제와	봉사의	일을	맡겼습니다(행	6:3).	초대교회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
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여자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딤전	3:11).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한	주간	금식과	특별	새벽기도회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끼라도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셔서	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	임직이	은혜롭게	세
워지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함께	사람	세우는	임직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는	것,	간절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 일시: 11월 14일(화)-17일(금) 오전 5시 30분
  11월 18일(토) 오전 6시
▶ 장소: 본당

<릴레이 금식기도> 
▶ 참여 방법: 릴레이 금식기도 작정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11월 14일(화)-18일(토)까
지 한 끼 이상 시간을 정하여 금식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임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Ⅰ 11/12: ①부-김인규 ②부-김인권 ③부-김응진  ④부-노다현
  11/19: ①부-김광영 ②부-고석민 ③부-김진환  ④부-윤제니퍼
  11/26: ①부-김재훈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김소라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월)Ⅰ 11/11: 박선재 11/18: 박영기 11/25: 박재홍 12/2: 박제균

강단꽃(11월)Ⅰ     11/5: Kimberly Shi, 이도원, 이광철       11/12: 이선옥       11/19: 곽소이, 윤주원, 이주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장수잔            다음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이정하

사역광고 2024 임직을 위한 
릴레이 금식 및 특별새벽기도회

임직을�위한
릴레이�금식�및�특별새벽기도회

참여�방법: 11월 14일(화)-18일(토)까지�한끼�이상�시간을�정하여  금식하고, 임직을�위해�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일시: 11월 14일(화)-17일(금) 오전 5:30           11월 18일(토) 오전 6:00장소: 베델교회�본당 

헌신�작정서

< 릴레이�금식기도 > 

* 금식기도�참여�시간과�특별새벽기도회�참석�날짜에 ✔로�표시하신�후�헌금함에�넣어주세요.

"하나님은�손이�없으시다"는�말이�있습니다. 이�말은�하나님은�사람의�손을�통하여�교회를�세우시고�일구어 
가신다는�의미입니다. 그래서�교회는�사람이라�말합니다. 교회는�사람을�세우는�일에�있어서�신중하며 
성도들은�자신이�가진�영적�권리를�사용하여�함께�기도하며�사람을�세우는�일에�동참해야�합니다. 지난 ����년�역사�속에�교회는�사람을�세우는�일에�있어서�성경적�본을�따라�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부르실�때, 밤이�맞도록�기도하고�부르셨습니다.(눅 ��장) 사도�바울은�금식하며�장로를 
세우고�그들에게�영혼을�맡겼습니다.(행 ��:��) 사도들은�성령과�지혜가�충만하여�칭찬받는 
집사들을�택하여�구제와�봉사의�일을�맡겼습니다.(행 �:�) 초대교회는�정숙하고�모함하지 
않으며�절제하며�모든�일에�충성하는�여자들을�세우라�하셨습니다.(딤전 �:��)임직을�앞두고�있습니다. 주님�앞에�신실하고�충성된�임직자를�세우는�일에 한�주간�금식과�특별기도회로�준비하고자�합니다. 한�끼라도�릴레이 금식기도에�참여하셔서�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임직이 은혜롭게�되도록�기도에�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

<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14일(화) ❏  아침 ❏  점심 ❏  저녁
11월 15일(수) ❏  아침 ❏  점심 ❏  저녁
11월 16일(목) ❏  아침 ❏  점심 ❏  저녁
11월 17일(금) ❏  아침 ❏  점심 ❏  저녁
11월 18일(토) ❏  아침 ❏  점심 ❏  저녁

❏  11월 14일(화)

❏  11월 15일(수)

❏  11월 16일(목)

❏  11월 17일(금)

❏  11월 18일(토)

성명 :
교적번호 :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www.bk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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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성인 세례/입교 문답 안내 다음 주일에 있을 세례, 입교를 위한 문답이 오
늘(5일)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 2층 목회자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필
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JM, 예삶, CIM, BYM, 소망부 세례/입교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별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강솔로몬 목사 (714)615-1220

◆ 추수감사축제 Be there together!!! 이번 추수감사 축제는 목장과 선교
지를 매칭하여 3개 팀을 시상하며 상금을 목장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보내게 됩
니다. 이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과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코트야드에 도
네이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축제 후에는 정성스런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당,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베델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강솔로몬 목사님의 새로운 말씀 시리
즈 "헤세드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4주간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
장 예배에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저녁 7시에는 youtube
로 실황이 방송됩니다.(4면 참고)

◆ 임직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및 특별새벽기도회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
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11월 14일-18일까지 
금식과 특별 새벽기도회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끼라도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25일(토)에 있습니
다. 본당 앞 신청 부스나 아래 문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11월 14일(화), 11월 21일(화)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 선교를 위한 베델 의료인의 밤 베델의 모든 의료 전문인들을 초대하는 
BMA(Bethel Medical Alliance)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장소: 11월 11일(토) 오후 6시, BGC(EM)채플 
대상/문의: 모든 의료 관련 전문인,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Thanksgiving 찬양의 밤 '감사'라는 주제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연합 
찬양팀을 구성해 찬양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공동체를 인도
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자리에 한어 중고등부를 아껴주
시는 성도님들과 재학생, 학부모님, 졸업생, 이전 교사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제3국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을 실천하는 사마리탄 퍼스 캠페인에 참여한 자녀들은 박스 제출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박스 제출일/문의: 11월 5일(오늘-주일), 11월 12일(주일), 장재혁 집사 (714)599-4554

◆교회학교 교사 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BCA 신입생 모집 Bethel Classical Academy에서 2024년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년부터는 TK(Transitional Kindergarten)-8학년까지 하며 
입학에 대한 정보는 코트야드에 있는 부스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학대상: TK-8학년
부스 운영 시간: 11월 5일(주일), 11월 12일(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30분
장소: 코트야드 부스(BGC채플과 비전채플 사이)
TK 신입생 모집에 대한 Q&A 시간/장소: 11월 5일 오후 12시 30분, 비전 107호 (간식 제공)

◆ 주중 외부 행사 및 공사 안내 
- 11월 6일(월)-8일(수)까지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연차 
 총회가 BGC채플에서 있습니다.
- 교회 주차장 도면 포장 공사가 11월 6일(월)-7일(화)까지 있습니다. 
 주차장 일부가 통제됩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5일) 3부 예배에 Yegor Tsurikov/박주희 성도의 딸 
Natalie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전수찬 성도님(김영진 권사의 부친, 김병찬 장로의 장인)께서 
 10월 28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현종덕 성도님(현은주 집사의 부친, 김윤근 안수집사의 장인)께서 
 10월 29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주영채 님(주용중 집사의 부친, 서은실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31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October 29, 2023Bethel Church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Song in Response: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Hyum 245), The Name of Jes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Solution for Pride
(James 1:9-11) 

Apply to Life1. There are many different communities in our society.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r unique 
 qualities of an immigrant church community?

2. Fill in the blanks below. What does apostle Paul boast about?

 - Gal 6:14 May I nev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cept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 2 Cor 10:17 But, Let the one who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in the Lord.

3. Who are the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s’ that James talks about? What did he mean when 
 he said they ought to take pride in their ‘high position?’

 1)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Their high position:

  - 2 Cor 12:9 …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__________________________. ”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__________________________, so that Christ’s __________________________ 
   may rest on me.

  - 2 Cor 6:10 Sorrowful, yet always __________________________; poor, yet making many 

   __________________________; having nothing, and yet __________________________ everything.

4. Scripture says the rich should take pride in their humiliation. When does it say the rich will 
 experience their humiliation? Write down three things. (Vv 10b-11, Ref/ 1 Cor 4:7)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Share what it means to be a true disciple of Jesus by reading the following verse. 
 Share your prayer requests.

 - Luke 14;26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yes, even their 

  own __________________________ -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Apply to Life

(4)


